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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: 한국FPSB, 금융기관별 재무설계 전문자격 보유 비율 발표 

  - 신한금융투자가 31.9%로 1위

□ 한국FPSB(회장 김용환)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자산관리 전문성을 가늠할 수 

있는 재무설계전문가(CFP 및 AFPK 자격자의 합계) 보유현황을 지난 22일 발

표했다. 

□ 지난 8월말 기준으로 해당 금융업권 내에서 임직원수 대비 자격자 보유 비

율이 가장 높은 금융사는 국민은행, 신한금융투자, 메트라이프생명, SBI저

축은행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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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자료에 따르면, 전체 업권별로는 증권업이 11.2%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, 

은행업과 보험업은 각각 7.1%와 6.1%로 뒤를 이었다.

□ 개별 금융사로 보면 신한금융투자가 가장 두드러졌는데, 작년 12월말 기준 

25.1%에서 6.8%가 늘어나 31.9%가 되었다. 보험업권은 메트라이프생명이 

20.4%로 2.2%가 올랐다. 은행업은 국민은행(11.4%)과 신한은행(10%) 그리고 

SBI저축은행(8.1%)으로 비슷한 수준이다.

□ 신한금융투자의 자격자 수는 작년 상반기 281명에서 무려 3배가 넘는 836명

이 되었는데, 이는 종합재무설계 능력을 갖춘 고객중심 자산관리 전문가 양

성 차원에서 자격자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.

□ 신한금융투자 관계자에 따르면, “60여명의 AFPK자격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

의해 제42회 CFP자격시험(9월 24일~25일) 준비 특별반을 구성하고, 온라인 

수업과 오프라인 특강, 카카오톡을 활용한 합격스터디 등의 교육환경을 제

공했다.”고 밝혔다.

□ 증권업에서 CFP자격자 보유 상위사는 삼성증권 148명, 미래에셋증권 64명, 

NH투자증권 59명 순이고 신한금융투자는 41명으로 4위인데, 이번 특별반의  

시험 결과에 따라, 향후 CFP자격자 보유 순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

다.

□ 독립보험대리점(GA)에서는 한국재무설계가 43.3%로 다른 GA들 대비 압도적

으로 높은 자격자 보유율을 유지하고 있다. 한국재무설계는 주요 기업에 임

직원 복지 재무설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, 상반기에 CFP자격 3년 실무

경험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‘CFP 실무연수 집중 프로그램’ 1호 수료

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. 

□ 올해 마지막 AFPK자격시험은 11월 12일에 치러질 예정이며, 접수기간은 10

월 17일부터 31일까지 한국FPSB 홈페이지에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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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자료. 금융회사별 임직원 수 대비 자격인증자 비율 (2022년도 8월 말 기준)

끝.


